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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라입깃·보름달물해파리 주의특보 모두 해제

- 올해도 해파리로 인한 어업 피해 미발생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지난 6월 21일(화) 발령한 보름달물해파리와

7월 27일(수) 발령한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특보를 10월 28일(금) 15시부로

모두 해제한다고 밝혔다.

  * 주의특보 해제 지역 : (보름달물해파리) 전북, 전남(10.5일 해제), 경남 해역 

                        (노무라입깃해파리) 부산, 울산, 경북, 경남 해역

노무라입깃해파리는 올해 6월 동중국해에서 고밀도로 출현한 뒤 제주를

지나 부산, 경남해역으로 대량 유입되어 강원 해역까지 확산되었으나, 10월

초 이후 수온이 낮아지면서 출현량이 감소하였다. 보름달물해파리는 6월부터

전북, 전남, 경남 내만을 중심으로 국지적으로 밀집하여 출현하였으나, 9월

초부터 점차 감소하였다.

해양수산부는 해파리 주의특보 발령기간 동안 ‘2022년 해파리 피해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해파리 중앙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적극 대응하였다. 우선

지자체에 16.2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총 2,973톤의 해파리를 제거하였다.

국립수산과학원, 지자체, 민간 등의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하여 해파리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감시하였고 관측정보를 누리집(www.nifs.go.kr),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어업인과 국민에게 신속하게 제공하였다. 또한, 해파리를 신고한

사람(400명)에게는 해파리 무드등을 증정하여 신고를 적극 유도하였다.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은 해파리 주의특보 해제 후에도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올해 출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피해

방지 종합대책, 위기대응 매뉴얼 개선사항 등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해양수산부 임태호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올해 해파리 주의특보는 작년

보다 보름정도 일찍 해제되었고, 지자체에 접수된 어업피해는 없었다.” 라며

“내년에도 해파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현 시기 이전부터 주기적

으로 예찰을 실시하고, 피해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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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해파리 주의특보 해제 지역



참고 2  해파리 / 해파리무드등 사진

보름달물해파리

노무라입깃해파리

해파리무드등


